
나기수 회장, GIST ‘천원의 아침밥’ 후원 
- 과학도들에게 든든한 아침밥 선물하고자 기부 결심  

▲ 나기수 회장이 23일(수) ‘GIST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희 연구부총장, 나기수 회장, 임기철 총장, 송미령 입학학생처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나기수 회장이 GIST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23일(수)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GIST

는 밥, 국, 볶음밥, 가정식 주찬 및 부찬, 샐러드, 계란프라이 등 양질의 조식을 

5,600원(기관부담 3,600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00원, 학생 1,000원)의 

단가로 제공하고 있다.  

▲ GIST에서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진 



해당 사업의 주관 부서인 입학학생처(처장 송미령 교수)는 원내 사업기간을 올해 3

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운영 중인데, 조식 인원이 기존보

다 2.5배 이상 크게 늘어 약속한 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 후원

금은 단비가 되어 주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약 2만 명의 GIST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했는데 이번 후원

금으로 약 3천명분의 조식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11월 첫 주까지 사업을 지

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기수 회장은 “임기철 총장님의 취임식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 비용

을 학생들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면서 

“GIST 과학도들이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고 연구에 몰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나 회장은 현재 GIST 산학발전위원장으로 광주전남 소‧부‧장 기업들과 GIST와의 산

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나기수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GIST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기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